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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현병이 유발하는 가장 특징적인 장애 중 하나가 사회적 기

능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실이다.1) 이는 흔히 타인의 감정 상태

의 인식 장애를 동반한다.2) 조현병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인지, 인간관계 능력, 사회행동 등의 장애

는 모두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결핍을 의미한다. 사

회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

하는 능력을 소통능력 혹은 소통지능이라 명명하고, 이를 오래 

전부터 개념화해왔다. 

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고 유지하

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소통지능이다. 원

활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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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o develop reliable tools for measuring communication skills in schizophrenia, the present study proposed the con-
cept of communication intelligence, consisting of conversational competence, emotional competence, and empathic competence, 
and explored its neurobiological underpinnings using regional gray matter volume with healthy people.
Methods : Communicative intelligence scores were obtained from 126 healthy young participants.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regional volume distributions and communication intelligence subcomponents were conducted using voxel-based morphometry of 
structural MRI.
Results :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regional gray matter volumes with conversational competence were 
found mainly at the ventromedial frontal gyrus while th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bilateral middle frontal gyrus. With 
emotional competence, the volume of right superior temporal gyrus was positively and that of bilateral insula was negatively cor-
related. With empathic competence, the volume of the left middle frontal gyrus was positively and that of the insula was negative-
ly correlated.
Conclusion : Each of the subcomponents of communicative intelligence scores showed distinctive neurobiological underpinnings. 
The regions for the sub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common network for social cognition and emotion, are highly associated 
with the regions of the schizophrenia pathology. In conclusion, communicative intelligence scales have neurobiological basis to 
evaluate social skill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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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차원에서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적절히 표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3) 소통지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그 중 가장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대화능력, 감정조절능력, 공감능력이 있다.

첫째, 대화 능력(conversational competence)은 자신의 의

도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잘 표현하고, 논의의 맥락과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

력이다.4) 이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이 포함되며,5) 소통 불안증(communi-
cation apprehension)이나 대인 불안증(social anxiety)을 극

복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6)

둘째, 감정 조절 능력(emotional competence)은 자신의 감

정을 잘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함에 있어서 결정적 장애를 지

닐 수 밖에 없다.7,8) 이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중 자기 이

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9,10)

셋째, 공감능력(empathic competence)은 타인의 감정 상태

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친밀감 형성에 원천이 되는 요소다. 이는 다중지능 중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와 관련성이 많은 개념이다.11,12)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위에서 기술한 대화능력, 감정조절

능력, 공감능력이 조현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13-16) 사회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역시 정상

인에게 있어서도 소통지능의 하위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인 집단을 대상으로 소통 지능의 세 

요소의 행동적 차원에서 발현 정도와 신경생물학적 지표인 뇌 

구조 차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만약 정상인 군에

서 소통 지능의 하위 요소 차이에 따라 뇌의 특정한 부위의 구

조적 차이가 있다면, 소통 지능은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행

동 지표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소통 지능의 세부 

요소와 신경생물학적 양상의 동일성 혹은 독특성 여부를 연

구함으로써 그 세부 요소 를 구분하는 근거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소통지능이 조현병과 같은 사

회정신장애의 대인관계 능력 평가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조현병 환자의 대인관계 능력 저하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소통 지능의 요소들과 관련된 뇌 부위의 기능저하 혹

은 구조적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인의 소통지

능 차이에 따른 뇌 구조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조현병 환자

의 사회인지 기능과 관련된 진단과 처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과정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신경계나 정신의학적 병력이 없는 정상인 126명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평균 나이 : 24.1±3.42세, 남 70, 여 

56). 한국판 손잡이 설문지17)에 의해 오른손잡이 만이 피험자

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 IRB)에서 승인 받은 연구

이며 모든 피험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획득

각 피험자에 대해서 3.0 테슬라 자기공명영상장치(Philips 

Achiva MRI scanner, Philips Netherland)를 이용하여 T1 강

조 영상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T1 강조영상을 얻기 위해 TR= 

25 ms, TE=4.6 ms, 적용범위는 204×220×220 mm, 촬영 시 

영상행렬=224×224, 기울임 각=8°, 그리고 슬라이스 수=170장

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촬영 영상의 복셀 크기는 0.859× 

0.859×1.2 mm3이었다.

소통지능 측정 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통지능측정 문항은 세가지 요소 별 6

개 문항,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부록 참조). 이 문

항들은 1) 사회적 소통능력지수,18) 2)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소

로서의 소통능력지수,19) 3)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수(CSQ)14) 등

의 검사 문항에서 대화 능력, 감정조절 능력, 공감 능력에 해당

하는 문항들이다. 이 문항은 1차로 29개 문항을 선별한 뒤 436

명의 대학생 집단(남 197명, 여 235명)과 별도의 420명 대학생

(남 214명, 여 204명) 집단, 그리고 462명의 직장인 집단(남 239, 

여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표준화 작업과 타당화 검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20)

복셀기반 뇌용적 분석을 위한 뇌영상 전처리 

국소적 뇌 용적 분석을 위해서 SPM8 소프트웨어(Institute 

of Neurology,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England) 

에 구현되어 있는 최적 복셀기반형태 분석(optimized voxel-

based morphometry : VBM) 기법이 사용되었다. 최적 복셀

기반형태 분석 기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개인의 

뇌 영상을 표준 뇌 영상 공간인 Montreal Neurological Insti-
tute (MNI) 템플리트 공간으로 선형 변환 후 비선형 정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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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등

으로 공간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이 비선형 정합을 위해 먼저 

뇌 영상에서 두개골과 뇌 척수액 부분을 제거한 후 SPM8에 

제공된 DARTEL 기법이 사용되었다. 공간 정규화된 개인 뇌 

영상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 회질의 공간적 확률 맵을 

구하였다. 이 확률 맵과 공간정규화 과정에서 발생한 팽창 정

도 지수인 자코비안 값을 곱해줌으로써 비선형 정합 과정에서 

발생한 볼륨 변화가 보정되었다.21) 공간 정규화 오차를 줄이고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보정 확률 맵에 반 높이

너비(full-width half maximum) 6 mm 의 등방 가우시안 필

터를 사용한 공간 평활화가 수행되었다. 

통계분석

전 처리가 끝난 보정 확률 맵과 소통지능 세 요소들 간의 통

계적 상관관계 분석이 복셀 단위로 진행되었다. 나이와 성별

에 대한 성분이 잡음인자로 처리된 뒤, 각 소통지능 세부 요소 

별로 복셀 기반 모수지도(Statistical Parametric Map)가 구해

졌다. 복셀 단위 분석에서 불가피한 다중 통계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단위의 추론이 수행되었는데, 복셀 단

위에서 보정 전 역치 p＜0.005에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연속적

으로 73복셀 이상인 경우 유의하다고 설정하였다. 이 수치는 

10,000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정된 p＜0.05에 해당

되는 값이다.22,23) 본 시뮬레이션은 REST toolbox (http://rest-
fmri.net/)에서 구현된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부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해당영

역을 정리하였다. 

결     과

그림 1은 복셀기반형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

성이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1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화능력 지수와 용적의 정적 상관성이 높은 영역은 오른쪽 

배쪽안쪽전전두엽(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 vmPFC), 

양쪽 중간전두엽(middle frontal gyrus), 소뇌벌레(cerebellum 

vermis)에서 나타나고, 부적 상관성은 오른쪽 모서리위 이랑

(supramarginal gyrus), 혀이랑 및 방추형 이랑(lingual/fusi-
form gyrus), 아래전두엽(inferior frontal gyrus), 왼쪽 중간/

아래 전두엽(middle/inferior frontal gyrus)에서 나타났다. 

감정조절 능력과 용적의 정적 상관성은 오른쪽 아래측두엽

극(inferior temporal pole), 위측두엽이랑(superior temporal 

gyrus) 에서 나타났고, 부적 상관성은 오른쪽혀이랑 및 방추형

이랑(lingual/fusiform gyrus), 양쪽 섬이랑(insula gyrus), 왼

쪽 꼬리핵머리(caudate head)에서 나타났다(그림 1B). 공감능

력은 왼쪽 중간, 위전두엽(middle/superior frontal gyrus)과 

정적 상관성을, 왼쪽 섬이랑(insula/rolandic operculum)과 부

적 상관성을 보였다(그림 1C). 표 1은 각 소통지능 세부항목과 

용적에 있어서 연관성을 보이는 뇌 위치와 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Fig. 1. Statistical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gray mat-
ter volumes and communicative in-
telligence. Significantly correlated 
volume regions with conversational 
competence, emotional compete-
nce and empathic competence are 
presented in three-dimensional ren-
dering and representative slice views. 
Red and blue color blobs show pos-
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mmunicative intelligence scales. 
p＜0.005 with cluster size ＞73, corre-
sponding to multiple testing correct-
ed p＜0.05, were displayed. A : Con-
versational competence. B : Emo-
tional competence. C : Empathic com-
petenc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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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소통지능을 세부 요소로 나누어서 각 측면의 신

경 상관물인 뇌 회질의 용적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연구했다. 

대화능력은 배쪽안쪽전전두엽(vmPFC)에서 용적 증가와 두

드러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영역은 본인과 타인의 관련 

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24-28)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과 원활한 상호 작용을 수행하

기 위해 이 배쪽안쪽전두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은 상대방과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 뿐 아니라,29,30) 자신을 기반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모델 수립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도식을 완

전히 배제한 상대방의 마음 공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게 중

심을 결정해 주는 영역으로서,31) 공감 및 마음 헤아리기(men-
talization)의 중요한 중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임상적 근거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하는 자폐증 환자의 경우, 본인과 타인에 대한 정보처리를 분

명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쪽안쪽전전두엽(vmPFC)는 

본인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었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2) 본 연구의 결과처럼, 대화 능력에도 

타인과 본인을 잘 구분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여 시시

각각 적절한 의사소통 대응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쪽

안쪽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정조절력(emotional competence)은 오른쪽 측두엽(tem-
poral lobe) 용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감정조절

의 유능함과 회질 크기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 위측두엽이랑(su-
perior temporal gyrus)은 메타 분석에서 인지 정서조절 네트

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감정 조절에 있

어서 정서 억제와 재평가(reappraisal)가 중요한 요소인데, 위

측두엽이랑은 감정 조절에 있어서 재평가(reappraisal)를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34) 반면, 섬이랑(insula)는 

감정조절 능력과 부의 상관성을 보여 주었는데 재평가를 성공

적으로 할 경우,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편도핵(amygdala), 섬

이랑 활성화 반응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35,36)

섬이랑과 인접하여 용적 변화를 공유하고 있는 전두판개 (rol-
andic operculum)는 자폐증 환자가 감정을 유발하는 음악을 

듣는 동안 강한 활성이 나타나는 영역일 뿐 아니라37) 체적 감

소가 보고 된 영역이다.38) 꼬리핵머리(caudate head) 역시 정서 

제어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명상을 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 자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profiles 

Contrast Region Coordinates 
x, y, z (mm)

Zmax Cluster size

Conversational competence Positive R ventromedial frontal gyrus (BA11) 10 68 -14 3.59 292
R middle frontal gyrus (BA10) 38 62 1 3.55 130
L middle frontal gyrus (BA10) -32 54 19 3.26 75
Vermis (culmen) 2 -49 -5 3.17 125

Negative R supramarginal gyrus 32 -37 45 3.86 124
R lingual/fusiform gyrus 24 -63 -6 3.37 174
L middle/inferior frontal gyrus -30 42 -8 3.37 405
R inferior frontal gyrus 27 22 -23 3.36 74

Emotional competence Positive R inferior temporal pole 36 4 -35 4.02 116
R superior temporal gyrus 64 -3 -12 3.94 182
R superior temporal gyrus 62 -39 13 3.31 88

Negative R lingual/fusiform gyrus 21 -72 -3 3.6 191
L insula -42 3 0 3.57 102
L insula & rolandic operculum -34 3 15 3.49 93
R anterior insula 33 11 -14 3.29 133
R posterior insula 42 -12 -8 3.26 141
L caudate head -8 14 -2 3.02 88

Empathic competence Positive L middle frontal gyrus (BA9) -48 29 34 3.96 447
L middle frontal gyrus (BA10) -34 54 21 3.82 150

Negative L insula & rolandic operculum -42 0 16 3.59 141
p＜0.005, cluster size＞73, BA : Brodmann area, Coordinates :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coordinate, Zmax : maximum corre-
lation after z-normalization within a cluster. “–” in the cluster size indicates that this coordinate is a peak location that belongs to 
the cluster listed immediately above, L : left, R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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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대해서 재평가(reappraisal)를 수행한 그룹에 비해서 감

소된 활성도39)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감정 조절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 능력(empathic competence)은 전통적으로 배쪽안쪽

전전두엽(브로드만 영역 11) 영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브로드만 영역 9와 10에 해당하는 영역에

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브로드만 영역 10은 브로

드만 영역 11의 확장된 영역으로 인지적 공감 기능(cognitive 

empathic function)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공감 

능력과 부적 용적 상관성을 보인 섬이랑은 타인의 아픔이나 정

서를 느끼는 과정에서 공감이 아닌 개인적 고통(personal dis-
tress)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적 고통은 심리적 공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타인의 아픔

을 볼 때 본인의 괴로움에 집중하는 심리적 과정을 일컫는다. 

섬이랑은, 이러한 개인적 고통이 커질수록 활성화 되는 영역으

로 알려져 있으며,41) 회질 크기도 개인적 고통의 정도와 정적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42) 

조현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이론 장애는 대화능력 저

하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마음이론 능력을 담

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배쪽안쪽전두엽에서 조현병에서 유

의미한 용적 감소가 발견되고 마음이론과 관련한 행동 지표와 

배쪽안쪽전두엽의 용적과 상관성이 크다고 보고 되었다.43) 대

화능력 자체가 마음이론과 독립적이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대화능력과 용적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 배쪽안쪽전두

엽이 직접적인 대화능력의 중추라기보다 대화능력에 영향을 

주는 하위 기능적 요소들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력, 공감능력과 관련 있게 나온 섬이랑

은 조현병에서 회질 감소를 보이며44-46) 이는 정서처리 결함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48)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특정 얼굴 표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증상이 앞쪽 섬이랑의 

줄어든 활성화 패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9,50) 

같은 맥락으로, 섬이랑 활성화 정도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

면서 조현병 환자군에게 여러 얼굴 표정을 몇 주에 걸쳐 제시

한 결과, 훈련 전에 비해 혐오 표정(disgust faces)의 얼굴을 더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1) 앞서 섬이랑의 비활

성화 혹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질 용적이 정서조절 능력과 상

관을 보인다고 기술하였는데, 언뜻 보면 조현병 환자들의 섬이

랑 활성화 패턴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

서조절이 능숙한 명상수련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인 자극물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를 유능하게 조절한다는 결과를 고려하면,52) 

정서 조절은 비활성화가 곧 성공적 정서조절이라는 도식이 아

닌, 정서 감지 및 조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소통지능의 요소는 완전히 독

립적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관관계 분석 시 다른 세부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각 소통지능 요소들과 용적상관이 검

출된 뇌 영역들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조절, 마음이론,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 등의 사회적인 기능에 필요한 네트워크

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상호 긴밀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각 요소의 고유성은 신경생물학적 지표인 뇌 회

질 용적 차이가 서로 다르게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렇게 발견된 사회적 기능 네트워크를 

이루는 뇌 영역들이 모두 조현병에서 발견되는 병리적 영역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소통지

능이 조현병의 사회적 능력을 간단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있

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현병의 기존 행동 지표들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통지능 지표들과의 연관성 및 실제

적인 적용에 따른 유용성 평가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소통능력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인 대화능

력, 감정조절력, 공감능력은 서로 다른 뇌 부위가 연관되어 있

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 세부 요소가 신경생물학적으로 서

로 구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주변사람들과 원활

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소통 능

력을 지니기 위해서 각기 서로 다른 별도의 하위 능력이 요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위에서 기술된 하위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소통능

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대화능력, 감

정조절력, 공감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뇌 부

위들이 조현병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영역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에서 소통능력의 하위 요소

가 조현병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인 소통지능측정이 조현병을 포함한 

여러 정신과적 질병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동일한 실험 패러다임을 조현병의 다양한 증

상과 기능 수준을 지닌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

를 본 연구와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중심 단어：소통지능·소통능력·복셀기반 형태분석·대화능

력·감정조절력·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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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측정 항목

각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와 5점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함(N=126). 대화능력(M=3.37, sd=0.64), 감

정조절력(M=3.32, sd=0.60), 공감능력 (M=3.71, sd=0.50).

항  목 측정 문항 

대화능력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도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는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역코딩).

나는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를 잘 생각해 낸다.

나는 대화의 주제를 잘 이끌어간다.

나는 동문서답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역코딩).

나는 대화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역코딩).

감정조절력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내 기분을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주변사람들과 토론할 때 나는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내색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의 나쁜 기분을 잘 풀어줄 수 있다.

공감능력

나는 대화중에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한다.

나는 상대방과 한두 마디만 나누어도, 그 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눈치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인간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말을 잘한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역코딩).


